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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이 기자] 평균 수명이 늘면서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기획 재정부에 따르면 2040

년에는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90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평균 수명이 늘면서 사람들은

연금이나 보험 등으로 노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건강이다. 노화가 진행되면 주름이나 백내장 등의 질환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치아가 상실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치아는 나이가 들수록 저작기능이 떨어져 음식을 씹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시술이 바로 틀니나 브릿지 혹은 임플란트다. 이중에 틀니는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을뿐더러

보관의 어려움까지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주변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연 치아와 가장 비슷한 저작 능력을 갖

고 있는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임플란트는 틀니나 일반 보철물에 비해 불편함도 적고 심미

적인 면에서도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임플란트 중에서도 WS 임플란트가 각광받고 있는 실정. WS 임플란트는 레이저 시술을 통해 최소

부위만 절개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3차원 입체 영상을 통해 기존 2차원적이었던 치과 X선이나

디지털파노라마 X-RAY보다 구체적인 시술 부위 정보를 파악, 위험요소를 최소화 해준다. 


그러나 임플란트를 선택하기 전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임플란트 후 부작용이다. 시술 후 치

아와 잇몸 사이에 이물질이 껴 염증이 생기거나 입냄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치아 위생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임틀란트

치아는 자연 치아와 다르게 신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해도 인지하기 어렵다. 때문

에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이용해 치아에 음식물을 말끔히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 


치의학 박사 김준헌 원장(강남 화이트스타일치과)은 “임플란트 시술 후에도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이어간다면 반영구적인 사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임플란트 부작용은 또 다른 치주질환으로 번질 수

있으니 치아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presslife@bntnews.co.kr 


▶ 다이어트 성공하려면 "겨울을 노려라!" 


▶ 돌싱男 “원수 안 봐서 좋지만, 성욕은 불편해”


▶ 김재우 성형고백, 당당히 받는 남성 성형 증가 


▶ 송년회 핫 키워드 ‘핫팬츠’ … 각선미 뽐내려면? 


▶ 홍수아 망언 스타 등극 “자꾸 빠지는 걸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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